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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이음어 처리 과정에서 형태와 의미 정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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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의어 중 한 가지 유형인 한국어 동철이음어의 처리 과정의 탐색을 통해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형태(표기 및 음운) 정보와 의미 정보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자극이 먼저 제시되고 목표 
자극이 이후에 제시되는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형태와 의미 정보의 촉진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실험 1에서는 동철이음어의 
표기 및 음운 정보와 관련된 자극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였고 실험 2에서는 의미와 관련된 자극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여 
단어/비단어 여부를 판단하는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관련 정보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의미 
관련 정보는 단어 여부 판단을 빠르게 하는 촉진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철이음어 처리 과정에서 형태 관련 
정보에 비해 의미 관련 정보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discusses some of important issues in the word recognition such as the roles of the 
form(orthographic & phonologic) and semantic information by investigating the processes of Korean heteronym. The 
priming paradigm has been applied to see whether or not there would be facilitatory effect from form and/or semantic
information. In experiment 1, orthographically-related or phonologically-related prime stimuli were presented and a
lexical decision task for Korean heteronym was conducted. The same procedure was applied for the experiment 2,
except the prime stimulus which was semantically-related . The results showed that orthographic and phonologic 
information did not influence the processing of the heteronym while semantic information facilitated its processing,
suggesting that the semantic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es of the Korean hete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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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의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휘적 모호성

은 단어 재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이는 어휘
적 모호성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사용 양상

을 확인하는 것이 어휘적 모호성의 해결뿐만 아니라 단

어 재인 과정에서 주요 논쟁점이 되고 있는 음운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의어
는 종류에 따라 표기 정보가 동일하지만 음운 정보가 다

르거나 음운 정보가 동일하지만 표기 정보가 다른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중의어 처리 과
정의 확인을 통해 표기 및 음운 정보의 영향 및 상대적

인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의어의 여러 의

미들에 대한 처리 과정의 탐색을 통해 어휘적 모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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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한국어 중의어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의 중의어 형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의어는 어휘 항목들 간의 의미적 관
련성에 따라 크게 다의어와 동음어로 나눌 수 있는데[1], 
다의어는 중심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의 파생 및 확장을 

통해 주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동음어
는 둘 이상의 어휘 항목이 표기 혹은 음운 정보를 공유

하는 형태를 말한다. 흔히 다의어를 제외한 다양한 종류
의 중의어를 동음어라 총칭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동음
어는 ‘사과’와 같이 동일한 음운 정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의어를 표기와 음운 정보의 공유 양상에 따라 세분화

하게 되면 음운 정보가 동일한 경우인 동음이의어

(homophone)와 표기 정보가 동일한 경우인 동형이의어
(homograph)로 나눌 수 있다. 즉, 동음이의어는 음운 정보
는 동일하지만 표기 정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동형이의어는 표기 정보는 
동일하지만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동음이의어와 동형이의어는 표기와 음운 정보 중 
하나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단어 재인 과

정에서 논쟁점이 되어 온 음운 정보의 쓰임 및 의미 정보

의 접근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
히 중의어를 통한 단어 재인 과정 연구는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

해 일반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1.1 단어 재인 과정의 논쟁점 I

단어를 보거나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인 단어 

재인 과정과 관련된 논쟁점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어의 소리 정보인 음운 부
호의 사용과 관련된 논쟁이고 다음으로 의미 정보의 접

근 시점에 대한 논쟁이다. 먼저 음운 부호의 활성화와 
관련된 논쟁을 보면 시각적인 표기 정보에 의존하거나 

표기 정보를 직접 경로로 사용하여 단어 처리가 이루어

진다는 이중경로가설(예, [2])과 주로 음운 부호를 매개
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음운 재부호화 가설([3,4])의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언어권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음운 경로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우세한데 한자, 히브리어, 네덜란드
어 등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음운 재부호화 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5,6,7]).
한글 단어 재인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뚜렷

하게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중경로가
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표기 정보가 우선적으로 처리

되며 음운 부호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거나[8] 표
기 정보와 음운 정보의 처리가 대등하게 이루어진다고

[9]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박권생은 동음이의어와 동음비
단어(예. 값-갑-갚-감, 갓-갖-갛-깆)를 사용하여 범주 판
단 과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음이의어 효과는 확인
하였으나 동음비단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어에 

비해 비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았다[8]. 연구자는 
동음비단어 효과의 부재에 대해 상이한 처리 과정이 존

재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비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짧은 것은 해당 비단어에 대한 표기 부호가 부재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음운 재부호화 가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음운 

정보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표기 정보는 보조적인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0]. 예를 들어, 김연희 등은 1음
절 단어 초성의 음가 표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예. 
ᅣᆼ→향 혹은 ᅣᆼ→양) 음운 정보의 사용 및 개입 시
기를 확인하였다. 명명 과제와 어휘 판단 과제 모두 
SOA가 150ms인 경우에는 묵음 조건(ᅣᆼ→양)의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250ms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음운 정보가 
단어 재인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11].

1.2 단어 재인 과정의 논쟁점 II

단어 재인과 관련된 두 번째 주요 논쟁점은 심성어휘

집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 접근하는 시점이다. 즉, 단어 
재인 과정의 초기부터 의미 정보가 활성화되어 재인 과

정에 개입한다(초기 접근 이론)는 주장과 형태 정보가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난 후에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후기 접근 이론)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초기 접근 이론에서는 표기와 음운 정보뿐만 아

니라 의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단어 처리 과정의 

초기에 함께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의 특정
한 사건에 반응하는 뇌파를 살펴보는 사건관련 전위와 

안구 운동 추적을 사용한 후속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

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12,13].
반면 후기 접근 이론에서는 단어의 철자적 특징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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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 재인이 이루어진 후에 의미 정보

에 대한 접근이 계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14, 
15]. 이와 관련된 연구로 목표 단어에 앞서 보이는 점화
어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목표 단어의 표기의 유사성이 

증가할 때 촉진 효과가 나타났으며[16,17] 뇌자도
(MEG)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초기에는 표기 정보의 우
선적 처리가 나타나고 300ms 이후에 의미와 관련된 정
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18].
한국어 선행 연구 역시 뚜렷하게 한 쪽의 입장을 지

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권유안 등은 동
음이의어를 사용하여 동음이의어의 음운 정보와 의미 

활성화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음운 정보의 활성
화가 의미 정보의 활성화 이전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9]. 하지만 권효원 등은 표적어가 저빈도일 때 
의미 점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단어처리과정 초기단계에 의미 처리가 일어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20]. 이와 같이 한국어 단어 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정보의 접근 시기 역시 첫 번째 논쟁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표기/
음운 정보와 의미 빈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자극을 사용하여 의미 정보의 접근 시기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1.3 한국어의 동철이음이의어

전술한 바대로 동음어의 형태는 크게 동음이의어와 동

형이의어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동형이의어의 경우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화자를 대상으

로 두 개의 언어가 공유하는 단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예.[21]). 한국어 동형이의어에 대한 연구도 주로 
중국어 및 일본어와의 비교 연구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인간의 단어 

재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동형이의어의 한 종류인 동철이

음이의어(heteronym)를 주목할 만하다. 동철이음이의어
는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달라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

는 경우를 말한다[22]. 예를 들어, '잠자리'라는 단어는 /
잠자리/로 발음할 때는 곤충의 한 종류를 지칭하지만 /
잠짜리/로 발음하게 되면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한다. 이
는 한 단어에 철자 정보인 자소와 음운 정보인 음소 일

치와 불일치가 공존하는 경우로,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거의 1대 1이고 상당히 규칙적이라는 한글의 특징을 고
려할 때 상당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철이음이의어(이후 동철이음어로 표기한다)는 한국

어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bass'는 발음에 따라 저음/beis/ 혹은 농어
/bæs/의 의미를 가진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영어의 동
철이음어는 의미의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강한 동철이음어(strong heteronym), 
연관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를 약한 동철이음어(weak 
heteronym)로 분류하고 있다[22,23]. 
동철이음어는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흔하지 않게 발견

되는 중의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Solomyak 등은 강
한 동철이음어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뇌자

도를 이용해 관련 뇌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의미 처
리는 단어가 제시된 후 300ms가 지난 후에 발생하기 시
작하며 초기 처리 과정은 주로 표기 형태에 기반하여 이

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18]. 한편 나윤혜는 한국어의 동
철이음어를 대상으로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의 경우 단어/비단어 여부의 판단이 빨
라지는지를 검증 및 확인하였다. 또한 동철이음어의 처
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ERP 형태를 확인해 본 결과, 동
철이음어의 여러 의미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

며 이 과정에서 그 단어가 대용량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 빈도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24].
한국어 동철이음어에 대해 관련 학문 분야에서 관심

을 가져 왔다. 예를 들면, 국어학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표기법의 정리[25]나 발음 양상(2번째 음절
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26]가 진행되어 왔다. 또
한 전산언어학에서도 동철이음어의 발음 기호 태깅 분

석을 통해 중의성을 제거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

져 왔다[27]. 하지만, 인간의 단어 재인 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자소·음소 일치/불일치 및 의미 

빈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소·음소 일치 즉 표기와 
발음이 일치할 때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

이는 경우와 불일치할 때의 의미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의 경우 거래 물
건을 등록한다는 의미의 /상장/은 상의 수여 증서라는 
의미의 /상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5

3822

반면, ‘대가’는 전문 분야의 권위자라는 의미의 /대가/에 
비해 일에 대한 보수라는 의미의 /대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일부 동철이음어의 경우 첫 번째 음
절의 장단음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
단음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단음의 구별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을 보고하고 있다[28,2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철이음어를 장단음의 차이가 아

닌 두 번째 음절의 경음화로 발음이 달라진 경우로 한정

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표기-발음 일치와 의미 

빈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기-발음 
일치 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빈도의 변화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 동철이음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되는 점을 보인다. 먼저 음운 정보 자체만으로는 
어휘적 중의성을 가지지 않으며, 표기 정보로의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중의성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음운 경로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형태 정보의 특성에 따라 빈도가 변화하기 때

문에 형태 정보와 빈도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동철이음어 연구는 단어 재인 과정에서 논
쟁이 되고 있는 음운 정보와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 시

기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철이음어를 사용하여 음운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과 의미 정보의 접근 시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철이음어는 하나의 
표기에 두 개의 음운이 결합되어 음운에 따라 각각의 의

미를 가지게 된다. 여러 의미 중 하나의 의미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음운 정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만약 표기 
경로가 우선하고 음운 경로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면, 표기 정보에 부합하는 의미가 먼저 활성화된 후 
그 의미가 적절치 않다는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다른 의

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운 경로
를 매개로 하여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의미가 동시

에 활성화된 후 적절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의미 선

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잠자리’의 경우 표기 
경로가 우선한다면 /잠자리/에 해당하는 의미가 먼저 활
성화되지만, 선행하는 단어(맥락)이 곤충과 관련되어 있
다면 /잠짜리/에 해당하는 의미도 활성화되어 충돌이 발

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음운 경로가 주도적이라면 /잠
자리/와 /잠짜리/에 해당하는 의미가 모두 활성화된 후 
맥락에 맞는 적절한 의미가 선택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는 

의미의 상대적인 빈도 차이다. ‘잠자리’의 경우 표기-발
음이 불일치하는 /잠짜리/에 해당하는 잠을 자는 곳의 
의미 빈도가 곤충의 한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만약 초기 접근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미 접근

이 초기에 이루어진다면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의미가 우

선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기 접근에
서 주장하는 대로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표기 및 음

운 정보의 활성화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음운 경로의 우
선적 사용 여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
시 말해, 표기 경로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활성화
되는 /잠자리/와 의미 빈도에 의해 활성화되는 /잠짜리/
가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처리 과정이 늦어질 가능성

이 있다. 반면 음운 경로가 우선한다면 /잠자리/와 /잠짜
리/ 모두 활성화되고 이후 의미 빈도에 의해 /잠짜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동철이음어 연구는 다양한 형태

의 중의어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중의어 처리 과

정에 대한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이론을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 1에서는 한국어 시
각 단어 재인 시 표기 정보와 음운 정보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동철이음어의 표기 정보 및 음운 정

보와 관련된 문자열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동철이

음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자소-음소가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두 종류로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점화 자극으로 표기 정보와 일치하는 자극이나 음운 정

보와 일치하는 자극을 제시하고 표적 자극으로 동철이

음어를 제시한다면 표기 및 음운 경로의 사용 양상에 대

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기 정보가 재인 과정의 직
접 경로로 사용된다면 점화 자극의 표기 정보가 일치할 

때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음운 정보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면 표기-발음 일치에 따른 촉진 효과를 관찰하
기 어려울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점화 자극을 통

한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으나 점화 자극은 동철이

음어의 각각의 의미와 관련된 문자열을 사용하였다. 전
술한 바대로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2가지 유형(표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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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치-고빈도 및 불일치-고빈도)으로 나눌 수 있다. 만
일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초기에 이루어진다면 표기-
음운 일치/불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적인 의미 빈도
가 높은 문자열이 점화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촉진 효과

가 관찰되겠지만,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후기에 이루
어진다면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할 때 의미 빈도가 높은 경우

를 유형 1로,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할 때 의미 빈도가 
높은 경우를 유형 2로 분류하였다.

2. 실험 1

2.1 참가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심리학 과목을 수강

하는 5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 점수를 부
여 받았다.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였으며, 정상 혹은 수정 정상 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2 실험 자극 및 절차 

점화 자극은 2음절 비단어로 동철이음어에서 발음이 
달라지는 2번째 음절을 기준으로 표기-발음 일치 조건
(찰장-송장), 표기-발음 불일치 조건(찰짱-송장), 통제 조
건(찰군-송장)의 3종류로 구성하였다. 표적 자극은 2종
류로 유형 1(표기-발음 일치-고빈도)과 유형 2(표기-발
음 불일치-고빈도)로 구성하였으며(표1 참조), 실험에 
사용된 동철이음어는 총 39개였다.

Table 1. Examples of experimental materials in Exp. 1
Heteronym Type I Heteronym Type II
Prime Target Prime Target

Prime 
Type

Accordance 찰장 송장 큼장 영장

Discordance 찰짱 송장 큼짱 영장

Control 찰군 송장 큼운 영장

Note. Types of prime stimulus were constructed based on whether 
the orthography of the second syllable of the heteronym matches its 
pronunciation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시작 전 컴퓨터 화면 
중앙에 <준비가 되었으면 space bar를 누르시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참가자가 space bar를 누르면 화
면 중앙에 응시점이  500 ms 동안 제시된 후 점화 자극
이 150 ms 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차폐를 위해 ‘####’

을 20ms 동안 제시한 후 표적 자극을 제시하였다. 참가
자는 제시되는 표적 자극의 단어/비단어 여부를 판단하
였으며, 단어인 경우에는 ‘단어’라고 표시된 키(m)를 오
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고 비단어인 경우에는 ‘비단
어’라고 표시된 키(z)를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 반
응하였다.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 8회의 연습 시행을 통해 실험 

절차를 습득하였다. 점화 자극의 유형은 피험자 간 변인
이었고 표적 자극(동철이음어)의 유형은 피험자 내 변인
이었다. 각 참가자는 3개의 점화 자극 유형 중 하나에만 
노출되었으며, 총 시행은 같은 수의 filler를 포함하여 
78회였다.

3. 결과 및 논의

형태(표기 및 음운) 정보에 의한 점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어휘 판단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시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응 시간이 200 ms 보다 짧은 경
우와 1,500 ms 보다 긴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
며, 오반응 역시 제외하였다. 해당 시행은 각각 전체 자
료의 1%와 5%였다.
점화 자극의 종류와 동철이음어의 유형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각 조건
에 따른 평균 반응 시간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철이음어
의 유형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49) = 
19.23, p < .01]. 표기-음운 일치 시 수반되는 빈도가 높
은 유형 1의 반응 시간(597 ms)이 불일치 시 수반되는 
빈도가 높은 유형 2의 반응 시간(617 ms)이 비해 빠르
게 나타났다. 반면, 점화 자극의 경우 일치 조건(606 
ms)과 불일치 조건(612 ms)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F(2, 98)=1.48, p = .23]. 또한 두 변인 간의 상호작
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2,98) = 1.96, p = .15].

Table 2. Summary of reaction time (ms)
Type I Type II Total

Accordance    600(106)    611(337)    606
Discordance    604(104)    619(341)    612

Control    587(99)    620(341)    605
Total    597    617    608

Note: The number in the parenthesis shows SD.

실험 1의 결과를 정리하면, 동철이음어의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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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응 시간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표기와 음운 정보의 

일치 여부는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먼저 표기-음운 일치와 불일치 간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음운 경로가 표기 경로보다 중

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표기 경로가 처
리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불일치 조건에서 

음운 경로와의 충돌로 인해 반응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일치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음운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철이음어 유형 1에 비해 유형 2의 반응 시간

이 늦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미 정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초기 처리 과정에서 의미 정보
에 대한 접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기와 음운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빈도가 높은 유형 2에서 표기 정보
와의 충돌로 인해 반응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 유형 1에 비해 
유형 2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충돌로 인
해 발생한 지연 과정에서 나타날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미 정보의 영향, 특히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
이 초기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험 2를 실시하였다.

4. 실험2

4.1 참가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설된 심리학 과목을 수강

하는 4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 점수를 부
여 받았다. 실험 2의 참가자는 실험 1에 참가하지 않았
으며, 다른 조건들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4.2 실험 자극 및 절차 

실험 2에 사용된 표적 자극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점화 자극은 동철이음어의 의미와 연관된 단어로 구성

되었다. 의미 관련성 확인을 위해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실험에 사용된 동철이

음어가 2개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실험 1과 2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동철이음어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의미를 적게 하여 주

관적 의미의 개수 및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사전에 등재

된 의미 보다 주관적 평정에 기반한 의미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30]에 근거하여 평정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 의미를 걸러내고 주로 사용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평정을 통해 선정한 각각의 의미와 연관된 2음
절 단어로 점화 자극을 구성하였으며 점화 자극의 빈도

를 일정하게 통제하였다(표 2 참조). 실험에 사용된 동
철이음어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총 39개였다. 
실험 2의 모든 절차는 점화 자극의 종류를 제외하고 

실험 1과 동일하였다.

Table 3. Examples of experimental materials in Exp. 2
Heteronym Type I Heteronym Type II
Prime Target Prime Target

Prime 
Type

Accordance 시체 송장 인간 영장

Discordance 택배 송장 경찰 영장

Control 소생 송장 개울 영장

5. 결과 및 논의

의미 정보에 의한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 판

단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 시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반응 시간이 200 ms 보다 짧은 경우와 1,500 ms 보다 
긴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반응 역시 제외하
였다. 해당 시행은 각각 전체 자료의 1%와 3%였다.
점화 자극의 종류와 동철이음어의 유형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4에 각 조건
에 따른 평균 반응 시간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철이음어
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형 1의 반응 시간
(617 ms)이 유형 2의 반응 시간(642 ms)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F(1,48) = 6.28, p < .05]. 또한 제시한 점화 
자극의 종류에 의한 차이도 확인하였는데, 불일치 조건
의 반응 시간(616 ms)이 일치 조건의 반응 시간(634 
ms)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F(2, 96)=3.13, p < .05].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F(2,96) 
= 3.15, p < .05].

Table 4. Summary of reaction time (ms)
Type I Type II Total

Accordance    603 (203)    661 (330)    634
Discordance    611 (198)    620 (233)    616

Control    635 (241)    647 (236)    641
Total    617    642    630

Note: The number in the parenthesis shows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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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형 1에서는 통
제 조건과 비교했을 때 표기-음운 일치 및 표기-음운 불
일치 조건 모두에서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편, 유
형 2에서는 표기-음운 불일치 조건에서는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표기-음운 일치 조건에서는 오히려 통제 
조건에 비해 반응 시간이 길었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점화 자극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 통제 조건을 제외하고 점화 자극의 조건에 따

른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Fig. 1 The magnitude of priming effect by heteronym 
type (ms)

추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철이음어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지만[F(1, 48) = 8.72, p 
< .01], 점화 자극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F(1, 48) = 2.75, p = .10].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
작용은 유의 수준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났다[F(1, 48) = 
3.84, p = .056]. 이와 같은 결과는 동철이음어를 접했을 
때 초기 처리 과정에서는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

어지게 되며 이때 상대적인 의미 빈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종합논의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음운 경로의 사용 여부 및 상대

적 중요성과 의미 정보의 접근 시기는 주요한 논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음운 경로와 관련해서는 표기 경로가 
주로 사용되고 음운 경로는 부차적이라는 이중 경로 가

설과 음운 정보를 매개로 하여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음

운 재부호화 가설 간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음운 
재부호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제시되어 온 타언

어권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 양쪽의 논쟁이 이

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음운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 및 접근 시기와 관련된 논쟁점에 대해 동철이음

어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동철이음어는 철자는 
같으나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어의 한 형태

로 표기와 음운 정보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가능한 두 개
의 발음이 한국어의 특성인 자소-음소의 규칙적 대응과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기 
정보 및 음운 정보와 관련된 문자열을 점화 자극으로 제

시하게 되면 해당 정보들의 사용 시기 및 상대적 중요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표기-음운 불일치 조건
의 점화 자극은 동철이음어의 표기 정보와 음운 정보의 

경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촉진 혹은 억제 

효과는 음운 경로의 사용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

다.
실험 1의 결과에 의하면 표기와 음운 정보의 일치 여

부가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음운 
경로에 대한 초기 접근 가능성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

다. 만약 표기 경로가 우선적으로 처리된다면, 표기-음
운 불일치 조건의 반응은 표기 정보와 음운 정보의 충돌

로 인해 지연되어야 하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돌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위의 두 가설 중 음운 재부호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어 재인과 관련된 다른 논쟁점 중 하나인 의미 정

보의 접근 시기와 관련해서는 초기 접근 가설과 후기 접

근 가설이 맞서 왔으며, 한국어와 타언어권 모두에서 한 
쪽의 입장을 뚜렷하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된 논쟁의 초점은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형태(표기 
및 음운) 정보에 대한 접근과 비슷한 시점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형태 정보에 대한 접근 이후의 후기 처리 과정에

서 나타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기-음
운 관계에 따른 의미 변환이라는 한국어 동철이음어의 

특징을 사용하여 의미 정보 접근 시기를 확인해 보았다.
전술한 바대로 한국어 동철이음어는 표기-음운 관계

와 의미 빈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
히 유형 2에서는 표기와 음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 의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처리 과정의 초기에 우선적으로 이

루어진다면 우세 빈도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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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의미 정보 처리가 후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면 표기-음운 일치 정보가 더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2의 결과는 초기 접근 가설을 지

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화 자극과 표적 자극 간의 
SOA가 170 ms로 짧게 제시된 상황에서 특히 유형 2의 
경우 우세 빈도와 관련된 점화 자극에 대한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초기 처리 과정에서 우세 의미가 먼저 
추출되면서 표기-음운 정보와 비교가 이루어지고, 이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반응 지연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의미 정보의 초기 접근을 지지하는 이러한 
결과는 타언어권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18].
본 연구는 중의어의 여러 형태 중 발음에 따라 의미

가 달라지는 동철이음어를 통해 단어 재인 과정에서의 

논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어학과 
전산언어학에서 도출된 결과와 더불어 동철이음어의 분

석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과에
서 제시된 음운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은 국어학에서 제

시한 2음절 경음화 현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태깅 분석
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산언어학에서 시각 단어재인 모델을 구축할 때 모델

에 각 단어의 철자 정보와 더불어 음운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음운 정보를 우선하는 모델을 구

상하여 이를 기존의 철자 정보 기반 모델의 수행과 비교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온 중의어와는 달리, 형태

(표기 및 음운)와 빈도을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적인 단어 재인 과정 및 중의어 처리
와 관련된 논쟁점과 관련된 심층적 탐색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표기 경로와 음운 경로의 경합과 
관련해서 음운 정보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표기 정보

는 후기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주장으로 음운 경로

의 중요성을 훨씬 더 부각한 입장도 있다[31]. 이와 관
련해 발음이 달라지는 동철이음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음운 정보를 청각적으로 제시했을 때 표기 정보와의 연

결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볼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점화 과제와 
교차 감각 기법 등을 통해 동철이음어의 처리 과정을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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